
우원식 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열어

-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초당적 협력해야…조속히‘상설 기후특위’ 설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

(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

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

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

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

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

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

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

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

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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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념과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하자”며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역설했다. <끝>


